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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면세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조사 결과 공개 

 - 2019년 대비 2023년 비닐재질 쇼핑백 65%, 비닐재질 완충재 87% 절감
(1인당 사용량 기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발적협약을 맺은 12개 

면세점에서 발생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2023년 발생량이 

2019년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2023년) 9월 15일 한국면세점협회 및 12개 면세점*과 

비닐재질 쇼핑백과 완충재(일명 뽁뽁이) 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유통 포장재 감량을 위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한 12개 면세점은 

전체 면세점 대비 매출액 기준 96.2%, 매장 수 기준 82%에 해당한다.

  *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제주
관광공사, 경복궁면세점, 그랜드면세점, 디엠면세점, 부산면세점, 시티면세점, 울산면세점

  그간 면세점 업계는 면세점 운영 과정에서 친환경 경영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협약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비닐쇼핑백을 사용하거나, 면세품 운송 

과정에서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비닐재질 완충재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면세점협회와 면세점 업계는 자발적협약을 

적극 이행하며 친환경 경영으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조사 결과, 2023년 비닐쇼핑백 사용량은 1,676만여 개로 2019년 

8,920만개 비해 약 81%가 줄어들었다.

  해외여행이 어려웠던 코로나19 기간(2020~2022년) 중에 비닐쇼핑백 사용량이 

크게 감소했던 점을 감안해도 눈에 띄게 줄어든 수치다. 무엇보다 면세점 이용객 

1인당 사용량이 2019년 2.34매에서 2020년 2.6매로 다소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올해(2024년) 1~5월 기간 중에는 1인당 사용량이 

0.83매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면세점 업계가 비닐쇼핑백을 종이쇼핑백으로 바꾸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닐쇼핑백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무거운 면세품을 운반하거나 밀봉용 봉투 등 종이쇼핑백으로 전환이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 사용

<비닐쇼핑백 사용량 및 1인당 사용량> 

  비닐완충재 사용량도 대폭 줄어들었다. 2019년 기준 7,779만개가 

사용된 비닐완충재는 2023년 705만개로 감소했다. 1인당 사용량 역시 2019년 

2.04매에서 올해(2024년) 1~5월에는 0.26매로 87% 줄었다. 

  이는 면세점 업계가 관행적으로 쓰던 비닐완충재를 줄이기 위해 파손 위험이 

낮은 제품에는 비닐완충재를 쓰지 않는 등 최대한 사용을 줄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회용 완충가방 또는 종이완충재를 사용하거나, 면세품 

운송 중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재 대신 견고한 다회용 상자를 적극 

활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비닐완충재 사용량 및 1인당 사용량> 

 



  

  또한 면세점 업계는 낙하방지용 물류 포장재도 회수해 재활용하고 있으며, 

△업무용 차량의 전기차 전환, △사무실 내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 △전자

영수증 발급 등 친환경 경영을 펼치고 있다.

  환경부는 자발적협약 맺은 이번 면세점 업계의 일회용품 사용량 조사 

결과 공개를 시작으로 야구장,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과 체결한 

협약 이후의 일회용품 사용량을 분석하여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다양한 업계와 협업하여 

폐기물 원천 감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자율감량의 효과는 즉각적이진 않지만,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며 그 범위도 훨씬 폭 넓다”라면서, “자발적협약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최대 87%까지 줄인 면세점 업계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성과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자발적협약 이행 사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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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자발적협약 이행 사례

▪ 일회용 비닐쇼핑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사용량을 감축한다

⇒

<기존> 
비닐쇼핑백 사용

<개선> 
종이쇼핑백 사용

▪ 유통 및 판매과정에서 사용되는 비닐재질의 완충재는 손상이 쉬운 특정품목에 한해서 사용
함으로써 2027년도까지 사용량을 50%이상 감축한다

⇒<기존> 
비닐소재 완충재(뽁뽁이) 사용

<개선> 
종이완충재 사용

<기존> 
비닐재질 포장재 사용

<개선> 
다회용 완충가방 사용



⇒

<기존> 
견고하지 않은 행낭가방 사용
(물품 보호를 위해 완충재 다량 사용)

<개선> 
견고한 다회용 상자 사용

(완충재 사용 절감)

▪ 물류과정에서 사용되는 낙하방지용 물류랩을 재활용하는 등 포장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노력한다

재활용되는 낙하방지 물류랩 재활용 낙하방지 물류랩 다회용 낙하방지 가방 사용

▪ 소비자의 일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줄이기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홍보·캠페인 등을 적극적
으로 실시한다

일회용품 줄이기 포스터 비닐쇼핑백 줄이기 캠페인


